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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서 개성 만월대 전시물 설치전

내달 1일부터 60여점 디지털 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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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군 재인폭포와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차장 부지가 '가을꽃'으로 단장했다.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재인폭포 데크 주변 산책로를 따라 국화
와 백일홍 군락지가 조성됐으며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차장에는 국화 등 5만여 점의 대형 정원이 마련돼 '힐링장소'로 개방, 방문객들을 맞이하
고 있다. 사진은 국화로 뒤덮인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차장. 2021.10.11 연천/오연근기자 oyk@kyeongin.com

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다음 달 1일부터 개성 만월대 전시물 설치전이 열린다.

경기도 (사)남북역사학자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전 축제장 식당 자리에 마련된 컨

테이너 8동에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성과 및 고려 문화유산 홀로그램 

형식 디지털 전시로 진행된다. 

전시유물은 남북이 공동 발굴했지만 남쪽 운반이 불가능한 기와 및 세계최초 고려금속활자 등 복제본과 

홀로그램 60여 점이 선보인다. 

이번 전시 특징은 실제 유물을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·완성된 복제품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경령전 발굴현

장 영상이 제공된다.

남북역사학자협의회 관계자는 "대표적인 남북협력 발굴사업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 남북문화유산교



류협력 관심을 제고하고 DMZ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"며 "내년에는 대전광역

시, 충남 등지 등 전국 확대 전시 계획을 수립 중"이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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